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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을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넷플릭스 글로벌 영화 순위에서 연일 1위를 차지했다. 
영화는 3인조 K팝 스타 루미, 미라, 조이로 구성된 인기 
걸그룹 ‘헌트릭스’가 무대 밖에서 ‘악령 사냥꾼’으로 활약하는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다. 영화의 세계관을 거칠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3명의 여성 헌터가 선정돼 대마왕 
‘귀마’로부터 세상을 지켜왔다. 이들은 희망과 용기를 북돋는 
목소리로 사람들의 유대감을 모아 결계 ‘혼문’을 완성해야 
한다. 헌트릭스가 글로벌 아이돌로 성장해 혼문을 완성하기 
직전, 귀마의 수하들이 ‘사자보이즈’라는 보이밴드로 데뷔해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홀린다. 영화는 헌트릭스의 ‘루미’와 
사자보이즈의 ‘진우’가 각자의 결핍과 아픔을 보듬는 과정을 
섬세하게 담는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호평을 얻는 이유는 서구 시각의 
‘잡탕 아시아’ 이미지가 아니라, 한국 고유의 감수성과 비주얼을 
생생하게 구현했다는 점에서다.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 강이 
감독으로 나서고, 북미의 아시아계 팀원이 협동해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구체적으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내포한 
한국 문화의 층위를 짚어보자. 먼저 동시대 K팝 컬처다. ‘여돌’이 
‘남돌’을 퇴마하는 이 스토리의 주요 배경은 서울이다. 티셔츠 
굿즈를 입고 응원봉을 흔들며 등장하는 팬부터 남산타워, 명동 
거리, 북촌 한옥마을, 한강 등의 관광 명소가 영화에 고스란히 
등장한다. 미술팀이 서울 곳곳을 답사해 도심 작화에 각별히 
신경을 쓴 결과이다. 아트디렉터가 하늘을 찌르는 뉴욕의 마천루, 
네모반듯한 도쿄의 빌딩 숲과는 다르게 자연과 도시를 조화롭게 
섞어야 한다는 주문을 강조했다고. 실존하는 장소를 리얼하게 
그려내, 한국 문화를 접해본 이들이라면 모두 다 아는 서울의 일상 
풍경이 ‘덕심’을 자극했다.

여기에 영화는 한국의 전통문화라는 레이어를 더했다. 영화 
도입부의 헌트릭스 임명은 서낭당 나무 앞에서 ‘무당 선배’의 
선언으로 이루어진다. 이어서 헌트릭스의 록 스타일 아웃핏엔 
단청과 괴석 문양이 새겨져 있는가 하면, 들고나오는 휴대폰 
케이스마저 자개 질감의 연화문으로 장식돼 있다. 응원봉은 
노리개의 생쪽매듭, 귀걸이와 팔찌 등의 액세서리는 황남대총 
북분 금팔찌, 계림로 금귀걸이 등을 연상시킨다. 또한 무대 
세트에는 경복궁 근정전이 떠오르는 일월오봉도와 어좌를 
활용했다. 마치 왕이 일월오봉도 앞에서 질서(S)를 대변했듯, 
헌트릭스는 팬들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왕의 권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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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한다. 나아가 리움미술관 소장의 민화 <호작도>를 모티프 
삼은 감초 조연 ‘더피(호랑이)’와 ‘수지(까치)’, 도깨비와 귀면와를 
닮은 잡귀 캐릭터가 한국성을 공고히 하는 데 한몫한다. 한국적 
미는 헌트릭스가 사용하는 무기에서 정점을 찍는다. 루미는 
사인검, 미라는 곡도, 조이는 신칼이라는 수려한 공예품으로 
악귀를 무찌른다. 이것은 대개 제의에 사용되는 무구(ëw)다. 
헌트릭스는 무구를 흔들며 굿판을 벌여 영혼을 치유하는 샤먼의 
후예인 셈이다. ‘신난다’라는 말은 몸에 신이 들어오는 걸 
의미했던가. 공동체를 끌어안는 신과 만나려면 신이 나야 하는 법.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신나는 K팝으로 본능적인 흥을 일깨워 
주류와 비주류, 변방과 중심을 잇는 판타지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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